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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목 : [외노협 논평]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며

2015년 6월 25일 대법원은 ‘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(이하 이주노조)’이 서울지방 

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‘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’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

확정 했다. 이는 이주노조 설립 신고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만에 이루어진 판결이며, 

이주노조가 설립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합법화 소식이다.

그 동안 이주노조와 함께 연대하여 이주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우리 ‘외국인이

주·노동운동협의회(이하 외노협)’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.

이주노조는 10년 전 2005년 4월 24일 창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당시 노동부는 

“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다”면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. 이

에 이주노조는 ‘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’을 제기했으며, 2007년 고등법원에서 승소

하였다.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며, 8년이 지나서야 대법원

이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.

이주노조 설립 후 10년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을 표적 단속

하여 강제 추방시켰다.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이 후 선출된 임원들이 모두 표적 단속되어 출

국 되었다.

이번 판결은 이렇듯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치며 땀 

흘려 일구어낸 희생과 노력의 결과이다. 이 같은 이주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뒤늦게나

마 대법원에서 이주노조를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.

이제 이주노조는 합법적인 틀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며, 또한 우리 경제

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. ‘외국인이주·노동운동협의회’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권리가 

보장되고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주노조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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